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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체육지도자 국가자격제도의 쟁점

조민행
대구대학교 스포츠레저학

The Issues in the Revised National Certification of Sports Coaches

Min-Haeng Cho
Department of Sports & Lesirue, Daegu University

요  약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촉진과 인적자원 관리운영의 체계화 및 효율화를 위해 국가자격제도가 도입되어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와 동법 제11조의2(자격검정 및 연수
원의 지정 등)는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체육 및 스포츠관련학 전공자의 직업전문성 및 노동시장 진입에 직접적으로 관
계된 조항이며, 고등교육기관의 체육계열학과에 관한 법률이다. 이 연구는 2014년 7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민체육
진흥법시행령의 체육지도자 국가자격제도에 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핵심 문제를 분석하여 개정의 필요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새로이 개정된 체육지도자 국가자격 제도에 관한 내용중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8조(체육지도자
의 양성과 자질향상) 제2항의 ‘체육지도자의 자격은 18세 이상인 사람에게 부여한다’의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그 이유
는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화 과정을 제공하는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이 전국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성을 높이고 직업전문성을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관리운영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
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12조(연수과정)의 90시간 이상의 연수는 고등교육기관인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전문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해당분야 실무자 중심의 보수교육차원에서 보수교육시간과 방법을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highlights the issues and problems in the revised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Article 11(Fostering of certified sports leaders) and Article 11-2(Designation, etc. of qualifying 
examination institutions and training institutions) that were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s and 
Ordinances of the Ministry to implement the acts, July. 4, 2014. The national certification that was 
introduced to promote job career and to effectively manage human resource is forming a strong link 
with the education and labor market. Given the numerous human resources majoring in sports and 
exercise of the higher education and as they are providing them with professionalization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 in higher education,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administrative legislation article 
8-2(offering certification for any person aged over 18 years old) should be omitted.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administrative legislation article 12(Training course) that requires 90 hours of professional
development should be revised to a few hours of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every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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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의 생산기술 발전단계인 산업혁명이 1차산업을 

시작으로 4차산업에 이르고 있지만, 이 시기마다 변동하
는 노동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강조되는 것이 교육과 제
도 변화다[1]. 교육적 측면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노
동시장 변화에 맞는 능력과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
이다. 비록 전문성에 대한 정의가 학자마다 다르지만, 특
수한 지식과 기술 수행을 위한 장기간의 훈련과 교육, 전
문적인 실무에 대한 수행기준과 체계 유지, 사회와 상호
작용이라는 요소가 전문성을 설명한다[2-6]. 전문성을 
설명하는 이러한 요인들은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과 
각 직업군마다 추구하는 목표 지향점이 되기에 체육 및 
스포츠분야도 노동구조 변화 속에서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고등교육기관 차원에서 추진해 왔으며, 제도적 측
면에서 체육지도자 국가자격 제도를 보완해 왔다.  

정부가 지난 2015년 개정한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의 
체육지도자 자격제도는 체육 및 스포츠전공자의 노동시
장 진입과 관련된 제도화 과정이다. 이 제도는 국민체육
진흥법 제11조(체육지도자 양성)에 의거 체육지도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 양성하도록 규율하고 있으며, 동법 시
행령으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자격검정과 연수를 위해 
연수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율하고 있다[7]. 제도적 측면에
서 추진되는 것의 하나가 기술혁신과 사회발전에 적용 
가능한 역량과 전문성을 지원하는 국가자격제도다[8]. 이 
과정을 통해 많은 직종이 노동시장에 전문직으로 진입하
는 기회를 가지며[9], 체육지도자 국가자격도 전문성을 
나타내는 신호기능을 발휘하기에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9]. 더욱이 체육 및 
스포츠관련학 전공자는 고등교육기관의 전문화 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쌓아 직업 전문성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10], 국가자격제도는 체육 및 스포
츠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전문대, 일
반대학)에게는 매우 중요한 제도다. 

정부가 추진한 체육지도자 국가자격제도는 시대가 요
구하는 능력과 역량을 심어주는 규범화된 인적자원 관리
의 틀이 되는 법률 내용이 되어야 한다. 산업발달로 각 
분야마다 역량 개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이에 필요
한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교육기관과 직업전문성을 위한 
자격제도를 강화하고 있다[11]. 즉, 자격 취득자 요건, 자
격 취득과정, 자격부여 과정 등의 전문화 과정이 요구되
며, 이러한 전문화 과정에 의한 전문성 습득이 체계화되

어야 하고, 전문성 습득자가 해당 업무나 영업활동에 대
해 독점적 지위를 갖는 직업전문성을 구축하는 추세다. 
이런 관점에서 체육 및 스포츠분야도 고등교육기관의 전
문화 과정에 의한 전문인력 양성체계와 양성된 전문인력
이 노동시장에 직업전문성으로 자리 잡도록 이에 필요한  
자격제도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문대
학 및 일반대학 체육계열 인적자원의 고등교육기관 과 
노동시장 진입의 연계성 및 직업 전문성을 강화하는 법
률내용이 되도록 체육지도자 국가자격제도에 관한 연구
가 중요하다. 

1.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2014년 7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민체

육진흥법시행령의 체육지도자 국가자격제도에 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핵심 문제를 분석하여 개정의 필요성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체육지도자 국
가자격제도 주요 개정 내용과 이유, 고등교육기관의 체육
계열 전공인력 현황 분석, 체육지도자 자격제도의 쟁점 
및 결론으로 구성하였다.  

2. 체육지도자 자격제도의 주요내용과 
고등교육기관의 체육계열 현황

2.1 체육지도자에 관한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이유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건전
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생활을 영위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1962년 9월 17일 제정되어 
체육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는 동법 제10조(지도자 양성)
가 규율되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0). 이 후 44차례
에 걸쳐 국민체육진흥법이 일부개정, 전부개정, 또는 타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2014년 7월 7일 개정되어 2015
년부터 시행된 체육지도자 국가자격 제도는 국민체육진
흥법 제11조 4항(체육지도자의 종류ㆍ등급ㆍ검정 및 자
격 부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과 동
법 제11조2(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 등)의 1항
과 3항(체육지도자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으로 각각 
지정, 지정기관의 지정기준, 자격검정 및 연수 계획과 그 
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에 근거하여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
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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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지도자 자격제도에 관한 국민
체육진흥법 및 시행규칙 개정 이유에 대해 간결하게 설
명하고 있다[12]. 체육지도자의 종류를 스포츠지도사, 건
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등으로 세분화하고, 
학교체육교사, 선수 등에게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
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체육진
흥법」이 개정(법률 제11309호, 2012. 2. 17.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으
로 밝혔다. 

체육지도자의 국가자격제도를 운영해오면서 발생했던 
미비한 문제점으로 단순화된 자격종류를 세분화하는 것, 
연수과정을 강조할 필요성,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일부면
제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 자격취득에 있어 규제가 될 수 
있는 학력 및 전공 철폐 등 고등학교졸업자는 누구나 지
원 가능하도록 자격취득 요건을 없앴다는 것이 개정 취
지로 받아들이고 있다.

2.2 체육지도자 자격제도에 관한 국민체육진흥법시
행령 주요 개정 내용

2014년 7월 7일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의 주
요 내용의 하나는 자격종류의 세분화와 학력 및 전공제
한을 철폐한 것이다. 구체적 내용은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의 제8조(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 제 2
항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은 18세 이상인 사람에게 부
여’하는 부분개정이다. 또한 자격 종류와 등급을 분류하
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9조(스포츠지도사)는 
전문개정을, 제9조의 2(건강운동관리사), 9조의3(장애인
스포츠지도사), 제9조의4(유소년스포츠지도사), 제9조의
5(노인스포츠지도사), 제9조의6(스포츠지도사 등의 자격
종목)은 본조신설을 통해 스포츠지도사의 자격종목을 규
율하였다.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의 체육지도자 자격제도 개정 
내용의 두 번째는 자격검정에 관한 규율이다. 이 내용은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0조(자격검정의 실시 등)의 전
문개정, 제10조의2(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본조신설, 제10조의3(자격검정기관의 지정) 본조신설, 
제10조의4(자격검정계획) 본조신설이 이루어졌다. 이 내
용중에서 제10조의2(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 면
제)에 의거 학교체육교사,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이
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된 프로스포츠선수 등은 국민체육
진흥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자격검정이나 연수과
정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개정 내용의 마지막 내용은 체
육지도자 연수기관 지정과 관련된 것으로 동령 제11조
(연수과정)가 전문개정 되었으며, 제11조의2(연수기관의 
지정 등)가 본조 신설되어 스포츠지도사 등급별 및 종류
별 연수기관을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
성)4항의 개정 및 제11조의2(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
의 지정 등) 본조 신설로 체육지도자의 종류, 등급, 검정 
및 자격부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개정함으로써 동법시행령 제8조(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
질향상), 제10조(자격검정의 실시 등) 및 동령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2.3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체육관련학 전공자 양성 
현황

2000년도에 들어와서도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전문대
학과 일반대학의 체육 및 스포츠관련학 전공인력의 증가
를 엿볼 수 있다. 일예로 2008년도에 발표한 연구자료에 
의하면, 체육지도자(생활체육지도사, 경기지도사, 스포츠
산업경영관리사)를 양성하는 관련학과는 전문대학의 
184개학과를 포함한 전국에 234개 학과에 총 47,613명
이며, 이 인원은 전국대학생 1,859,000명 대비 2.5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13].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구조조정이라는 사회적 문제로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체육계열학과와 인력현황에도 변
화가 있다. 교육통계에 의하면[14], 2011년도 전문대는 
147개교에서 체육계열학과 수는 274개이며 모집정원은 
6,864명이였으며, 일반대학은 183개 학교의 469개 학과
에서 12,716명을 모집하였다(Table 1, Table 2). 

2015년도에는 전문대 138개 학교의 241개 학과에서 
4,649명을 모집하였으며, 일반대학 189개 학교의 481개 
학과에서 11,362명을 모집하였다. 또한 2019년도에는 
전문대학 137개 학교의 190개 학과에서 4.118명을 모
집하였고, 일반대학 191개 학교의 467개 학과에서 
9,860명을 모집하였다. 체육 및 스포츠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입학정원이 2011년 
대비 각 각 2,680명과 2,856명이 줄어들었으나, 고등교
육의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에서 14,048명의 체육 및 스
포츠관련학 전공자를 모집 양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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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dmission Number and Sports-Related Departments of Junior Colleges

Years
Number of 

Junior 
Colleges

Number of 
Departments

Number of 
Students

Admission 
Number

Number of 
Applicants Others

2019 137 190 13,559 4,188 27,187 Dance 4 Colleges

2017 138 219 14,791 4,148 19,762 Dance 3 Colleges
2015 138 241 17,365 4,649 23,143 Dance 5 Colleges

2013 140 244 20,016 5,491 23,338 Dance 4 Colleges
2011 147 274 22,459 6,868 26,729 -

Table 2. Admission Number and Sports-Related Departments of Colleges

Years
Number 
of Junior 
Colleges

Number 
of 

Departments

Number of 
Students

Admission 
Number

Number of 
Applicants Others

2019 191 467 61,361 9,860 86,110 Including 56 Dancing Dept.

2017 138 491 62,893 10,406 78,606 Including 60 Dancing Dept.
2015 189 481 65,697 11,362 69,776 Including 56 Dancing Dept.

2013 188 494 68,235 12,019 64,061 Including 57 Dancing Dept.
2011 183 469 69.998 12,716 67,351 Including 57 Dancing Dept.

또한 체육 및 스포츠부문의 자격제도는 국민체육진흥
법에 의거하여 체육지도자를 양성하고 있다. 2018년도 
자격종류별 취득 현황을 살펴보면[15], Table 3과 같이 
2급전문스포츠지도사 1,790명, 2급생활스포츠지도사 
8.925명, 유소년스포츠지도사 1,185명, 노인스포츠지도
사 1,858명 등 총 14,686명이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
하였다.

년간 체육지도자 국가자격 취득자 인원대비 체육지도
자의 인적자원 양성기관인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체육
계열전공자의 입학자원 현황을 단순히 살펴보더라도 인
적자원의 공급이 충분함을 쉽게 알 수 있으며, 약 
75,000명인 체육계열전공자의 전체인원을 고려하면 체
육지도자 국가자격 취득자원은 공급 과잉임을 알 수 있다. 

3. 체육지도자 국가자격제도의 쟁점

3.1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8조(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 제2항(체육지도자의 자격은 
    18세 이상인 사람에게 부여한다)은 전문화 및 
    직업전문성 훼손 

2014년 7월 7일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의 주
요 내용은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 제8조(체육지
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 제2항의 ‘체육지도자의 자격은 
18세 이상인 사람에게 부여한다’의 부분개정이다. 개정

된 체육지도자 자격제도에 관한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및 동령시행규칙은 고등교육기관의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에서 스포츠 및 체육관련학을 전공하는 전공자의 전문화, 
전문성 및 전문직 관점에서 쟁점이 된다. 

1982년 12월 31일 국민체육진흥법이 전문 개정된 이
후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
상을 위하여 연수 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에 합격한 자에
게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조항이 규율되었다. 이
를 기반으로 체육지도자는 1986년 한국사회체육진흥회
의 사회체육연수원에서 2급 177명이 양성되기 시작하였
다[13]. 이후 체육지도자 양성과 자질향상에 관한 국민체
육진흥법, 동법시행령 및 동령시행규칙이 몇 차례의 전문
개정 또는 부분 개정 등으로 사회체육지도자, 생활체육지
도자, 경기지도자, 전문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로 자격 명칭이 변경되어 왔다. 이러한 변화 기간중 체육
지도자를 양성하고 교육하는 고등교육기관인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체육계열은 성장해왔다. 일례로, 2019년도에
는 전문대학 137개 학교의 190개 학과에서 4.118명이, 
일반대학 191개 학교의 467개 학과에서 9,860명 등 고
등교육기관에서 체육 및 스포츠관련학을 전공하는 인원
이 한해 14,048명으로 체육지도자로서의 전문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체육 및 스포츠관련학이 체계
적인 교육과 심화교육과정의 전문화 과정을 통해 전문성
을 높이는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10]. 특정분야의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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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ertified Number of Sport Coaches 
Classific-

ations Fitness 
Trainer

1 Level
Elite 

Coaching 

2 Level
Elite 

Coaching

1 Level
Sports 

Coaching

2 Level
Sports 

Coaching

Youth 
Sports 

Coaching

Older
Sports 

Coaching

2 Level
Specialized 

Sports 
Coaching

Total Applicants

2018 94 41 1,790 245 8,925 1,185 1,858 548 14,686 33,339

2017 181 66 1173 262 6933 1258 1846 478 12,197 30,542

2016 285 78 2771 277 9207 1634 1922 574 16,748 26,090

2015 234 70 1451 185 6342 1973 1746 463 12,464 18,249

은 해당분야의 일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기술과 지식을 
장기간의 교육과정을 통해 습득하는 것으로[16-18], 이
러한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전문화 과정이다[17, 
19]. 전문대학 및 일반대학의 체육계열학과는 교육과정
을 체계적으로 구성함과 동시에 다양한 접근법을 활용하
는 전문화 과정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고등교육
기관의 체육계열에서 능력개발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
육기회가 상당히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진입장벽 제거 또는 
규제 철폐라는 이름으로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8조(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 제2항의 ‘체육지
도자의 자격은 18세 이상인 사람에게 부여한다’의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이 조항은 고등교육기관의 체육 및 스
포츠관련학분야의 전문성을 훼손함은 물론 이를 전공하
는 전공자의 전문화를 저해하는 독소조항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조항은 교육과 노동시장 구조와 연계된 인적
자원의 수요와 공급의 자원관리 차원에서 개정되어야 되
는 조항이다. 체육지도자 국가자격제도는 전문화 과정에 
의한 전문성 제고의 근본적인 목적이 존재하며, 이러한 
목적은 고등교육기관의 체육계열 교육목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체육 및 스포츠분
야의 전문인력은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고등교육기관에
서 양성하고 있고, 이 교육기관을 통해 전문화 과정에 의
한 인적자원의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국가자격제도를 지원하는 법의 규율
이 인적자원의 능력개발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노동시
장으로의 진입 구조를 체계화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국가
자격과 노동시장간 연계 강화의 목적과 업무의 독점적 
지위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체육지도자를 양성하는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전문화 과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서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8조(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
질향상) 제2항의 ‘체육지도자의 자격은 18세 이상인 사
람에게 부여한다’의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3.2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12조(연수과정)의 90
    시간 이상의 연수-고등교육의 전문성교육이 운
    영됨으로 보수교육으로 개정되어야 함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은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
10조(자격검정의 실시 등)부터 제10조의4(자격검정계획)
까지 규율되어 있으며, 핵심내용은 필기시험을 합격한자
는 실기 및 구술시험에 응시 및 합격을 해야 하며, 실기 
및 구술시험에 합격한자는 연수과정을 수료해야만 체육
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이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1조(연수과정)에서 제11조의
3(연수계획)까지 그리고 동령시행규칙제12조(연수과정)
에 규율되어 있는데,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및 1급 장애
인스포츠지도사 연수과정은 250시간 이상, 1급 생활스
포츠지도사 연수과정은 120시간 이상, 2급 전문스포츠
지도사/생활스포츠지도사/장애인스포츠지도사/유소년스
포츠지도사 및 노인스포츠지도사 연수과정은 90시간 이
상, 건강운동관리사 연수과정은 200시간 이상으로 하고 
있다. 

체육지도자 국가자격 취득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격종류와 등급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연수
시간을 90시간 이상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수과정
은 인력양성을 장기간의 체계적인 교육기관이 아닌 제한
적 성격의 연수과정에 의한 것으로 학력 및 전공에 상관
없이 인력을 양성하여 국가자격을 부여하는 체계다. 이와
는 다르게 고등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장기간 해당분야
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전문화 과정이다. 전문대학의 졸
업 최저 이수 학점이 80학점이며, 일반대학의 체육계열 
전공자는 졸업 최저 이수 학점이 130학점으로 취득 기간
은 2년에서 4년간의 장기간에 걸친 전문화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함을 물론 지도자로서 
자질 함양을 하게 된다. 장기간의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
성을 습득하는 체육계열 전공자에게 연수과정을 90시간 
이상 설정한 것은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전문화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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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지 않은 내용임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체육지도자 국가자격 취득자의 인적자원 관리 차원에

서 연수과정은 필요하나 단발성의 연수과정이 아닌 정기
적인 보수교육의 연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연수제도의 근
본 취지에 맞게 자격취득자가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로 해당분야의 새로운 정책과 제도 그리고 최신 정보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교육시간과 
방법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를 면
제하는 조항으로 학교체육교사,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
선수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
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된 프로스포츠선수를 적시
하고 있다. 체육지도자 국가자격 지원자의 주요 인력공급
이 고등교육기관의 체육계열 전공자로 이들이 핵심자원
임에도 불구하고 체육교사, 국가대표선수, 프로스포츠선
수에게 면제 조항을 규율한 것은 특혜가 된다. 연수면제 
대상자들이 면제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의 교육과 훈련 
과정을 거쳐 전문성을 습득하였는가라는 관점이 사회적 
전문성과 통용성을 제공하기에 특정대상에게 연수과정을 
면제시키는 조항은 체육지도자 국가자격의 정체성을 약
화시킨 조항이다. 

체육지도자 국가자격은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 운영하
는 자격으로 국가의 법률로써 전문화에 의한 전문성을 
지원하는 검정과정이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국가자격 제도는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성을 높이는 직
업능력개발과 운영의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
서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과 연수과정도 전문대학과 일
반대학의 전문화 및 전문성을 반영하여 개정되어야 한다.

4. 결론 및 제언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촉진과 인적자원 관리운영의 체
계화 및 효율화를 위해 국가자격제도가 도입되어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와 동법 제11조의2(자격검정 
및 연수원의 지정 등)는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체육 및 
스포츠관련학 전공자의 직업전문성 및 노동시장 진입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조항이며, 고등교육기관의 체육계열
학과에 관한 법률이다. 

따라서 새로이 개정된 체육지도자 국가자격 제도에 관
한 내용중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8조(체육지도자의 양
성과 자질향상) 제2항의 ‘체육지도자의 자격은 18세 이

상인 사람에게 부여한다’의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왜
냐하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화 과정을 제공하는 전
문대학과 일반대학이 전국에 걸쳐 존재하기 때문에 또한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성을 높
이는 관점에서 관리운영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체육
진흥법시행규칙 12조(연수과정)의 90시간 이상의 연수
는 고등교육기관인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전문화 과정
이 있기 때문에 해당분야 실무자 중심의 보수교육차원에
서 보수교육시간과 방법을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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